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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름방학 맞이 기록문화 체험하러 오세요!”
- 국가기록원 5개 전시관 방학 맞이 프로그램 등 즐길거리 풍성 -  

□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상진)은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

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원 및 전국 4개 기록관

(서울기록관, 대전기록관, 부산기록관, 대통령기록관)별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. 

□ 본원 및 서울·대전·부산기록관에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 정책

기록물, 국가기록원 소장 세계기록유산, 민간기증기록물 등이 전시

되어 있으며,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

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. 

  ○ 서울기록관(성남시 소재)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초등학교 

4~6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‘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

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운영*한다.

       * 운영시간 : 8.9.(수) ~8.11.(금) 14:00~16:30, 8.12.(토) 10:00~12:30 / 총 4회

         참여방법 : 7.25.(화) 오전 10시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(1회 60명, 선착순 240명 접수)

    -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‘세계기록유산이 된 우리나라 기록’에 대한 

특강을 듣고, ‘나만의 아트북’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며,

    - 보존서고와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

시대별 기록의 역사를 둘러보는 한편, 보존서고 제작이나 기록물 

사진 이미지 복원 등 기록관리 업무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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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현재 서울기록관 1층에서는 ‘기록, 전통에서 한류까지’라는 

주제로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록물과 기록의 활용 사례 등을 

소개하는 특별전시전이 개최(’17.6.9.~’18.6.8)되고 있다. 

    - 이번 전시는 우리 현대사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기록물과 우리

나라의 세계기록유산, 일제강점기 한글학자들의 육필원고인 

‘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’, 우리나라 최고(最古)의 기상도인 

‘천기도(天氣圖)’ 등  총 150여점의 기록물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

풍성하다. 

  ○ 부산기록관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5·6학년 학생과 

학부모를 대상으로 ‘여름방학 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운영*하며, 

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특강, 조선왕조실록 모의 복원 체험, 보존

서고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 

       * 운영시간 : 8.4.(금), 8.10.(목), 8.11.(금) 09:30~11:30 / 총 3회 

         참여방법 : 전화, 이메일 접수(1회 학부모 포함 20명 선착순 접수) 

    - 특히, 부산기록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록유산인 조선왕조

실록의 편찬과 보존과정 등을 소개하는 조선왕조실록실을 둘러

볼 수 있다. 

    -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부산기록관의 실제 실록서고를 그대로 재현한 

모형도 볼 수 있으며, 전시관을 둘러본 후 사관 선발 시험도 

체험할 수 있다. 

  ○ 대전기록관도 기접수된 초·중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

부터 28일까지 기록문화특강, 기록물 보존상자 만들기, 대전기록관 

견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‘2017 여름 기록문화 체험교실’을 

운영한다. 

    - 아울러, 7월말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영상실록 ‘대한늬우스’ 

기획전시를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 간의 

역사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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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(대전시 소재)은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 

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부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. 

    -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구역에서는 

대한민국 2호 국새, 코끼리 목각(1986.박세직, 버마 내무장관 증) 등 

공직자선물, 대통령 순방 등에서 받은 선물을 증강현실로 체험

할 수 있으며, 서울·부산기록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

서고를 가상현실(VR)로 관람할 수 있다. 

    - 또한, 강강술래, 월드컵과 올림픽, 전통시장, 버스안내양 등 다양한 

주제의 내용이 보강된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

현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. 

□ 한편, 대통령기록전시관(세종시 소재)은 ‘대통령과의 만남’이라는 

주제로 역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 문서, 대통령 의전 차량, 각국 

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을 

전시하고 있으며, 개관 1년여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

하는 등 높은 인기와 호응으로 세종시의 교육·문화·관광 명소로 

자리 잡고 있다.

  ○ 총 4층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전시관은 1층 대통령 상징관, 4층 

대통령 역사관, 3층 대통령 체험관, 2층 대통령 자료관 순으로 

돌아볼 수 있는데, 특히 3층 대통령체험관에서는 청와대 집무실, 

접견실, 춘추관 등 업무공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. 

  ○ 또한, 대전‧세종‧충청권역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특강, 

한지 부채 만들기 등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

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. 

□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“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 소재 국가기록원 

전시관을 찾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뜻깊은 

경험이 될 것”이라며, “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

기록문화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

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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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국가기록전시관 관련 사진

【 국가기록원 본원 전시관 】

행정박물 증강현실 체험(본원 전시관) 체험활동 중인 가족(본원 전시관)

【 대통령기록관 】

대통령기록전시관 견학 대통령기록전시관 취임 선서 체험

【 부산기록관 】

사관 임명장 체험(부산기록관) 실록 퍼즐 맞추기(부산기록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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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서울기록관 】

기록물 복원 체험(서울기록관) 마이크로필름 촬영 체험(서울기록관)

‘기록, 전통에서 한류까지...’특별전 전경(서울기록관)

【 대전기록관 】

대한민국 영상실록 
대한늬우스(대전기록관 전시관)

보존상자 만들기 체험(대전기록관)


